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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중․장년들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직업유무를 채택하였고,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로는 크게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 모바일 이용시간, 모바일 이용수준,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모바일의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191개의 유효한 데이터는 SPSS Ver. 21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그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뉴스’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활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직업유무에 따라 ‘복지’, ‘뉴스’, ‘경제’, ‘여가’ 정보콘텐츠 활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들은 성별, 거주지역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iddle-aged adults’ mobile information behavior focus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50 to 
64 years old middle-aged adults who live in different size of cities and towns in Korea using self-designed 
questionnaire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 Gender, academic background, income level, size of 
residential zone, physical condition, and occupation were adopted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ype of mobile contents use, hour of mobile use, ability of mobile use, persistency of mobile use, and usability 
of mobile were used as the mobile information behavior in this study. Total of 191 valid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Ver. 21.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revealed that there exis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me of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e.g., academic backgrounds, income level, and 
occupation) and mobile information behaviors particularly in their conten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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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정보기기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

는 뉴미디어의 출현은 현대인의 생활영역 전반

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동 중에 실시

간으로 지구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

누거나 보고 있는 경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

며, 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

인지, 이용하려는 버스가 현재 어디쯤 오고 있

는지, 다른 교통상황들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버튼 하나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 

및 뉴미디어의 사용과 확산을 통해 개인은 사

회참여와 정보 및 지식습득에 대한 새로운 기

회를 얻게 되었으며, 기존의 학습 및 소통, 그리

고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 등을 수행하는 방식

에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이원태, 황용석, 이

현주, 박남수, 오주현 2011).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개인용 컴퓨터와 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던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이 현재는 이동형 인터넷 기기를 표방하는 

모바일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모바일 기기들

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의 생산이 더욱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 기

기들이 인간 삶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개발되는

데 방향이 맞춰짐에 따라 모바일 융합이 가속

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바일 기

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률이 해

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Flurry Analytics의 보고

(2015)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앱1)의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76% 상승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종류별로 분석한 부분에서 보면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M-commerce)2)와 

같은 쇼핑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이 2013

년 대비 174% 상승했다.3) 또 한국갤럽의 조사

(2014)에 따르면 대표적인 모바일기기인 스마

트 폰의 경우 2014년 40대가 90%를 넘어섰으

며, 50대가 80%, 60대가 3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70~9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서의 모바일 이용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하

지만 10~40대와 50~60대 이상의 모바일 정

보서비스 이용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교육수준이나 문화적 경험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나라들의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약 8,700만 명(17.4%)으로 EU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Eurostat 2014).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앞으로 수년 내에 EU처럼 초

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4)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

데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 가치관을 소유한 

베이비부머(Baby-boomers)5) 세대와 같은 중․

 1)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평균이다.

 4) 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5)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하였다가 산아제한 정책으로 둔화되기까지의 시점 즉,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하는 말로 2015년 현재 52~6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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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들의 노인인구로의 유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령층의 성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

육수준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문화나 사회적 변화에 있어 비교

적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영금, 윤소영 2014). 또한 이들은 우리

나라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세대이며,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

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세대이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

기도 하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

의 하나로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세대 간 정보 및 

소통의 단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고령층 관련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고령층의 

정보이용행태 및 인식의 변화와 개선 등의 방

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련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층의 정보이용행태에 관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층에 유입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보이용에 대한 다양한 변

화에도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이용 연구가 단순히 

실태조사에만 그치는 수준이 아닌 개인의 특성

에 따른 정보이용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

는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2007년 미국의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

트 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일반 이용자들에게 

모바일은 그저 이동성을 가진 휴대폰이나 간단

한 GPS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기

기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모바일은 인

터넷과 별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환경을 구축해왔기에 그 영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이른바 스마트 

폰 시장의 출현과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

해 모바일의 영역은 끊임없는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PC, 인터넷 등의 영역까지

도 아우르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현재 모바일은 다양한 기기들과 흔히 앱으로 불

리는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시장

의 확장으로 인해 그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은 두 가지 측면에

서 개발 및 발전되고 있는데, 먼저 기기 측면에

서는 태블릿 PC, 스마트 폰 뿐 아니라 최근에

는 손목시계나 안경의 형태를 가진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까지 포함되고 있다.6)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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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즉, 어플리케이션

들의 개발을 통해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콘

텐츠 서비스 영역과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확

장되고 있다. 

Muller, Gove, Webb(2012)의 연구에서는 모

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상당히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어나고 있다고 밝혔고, Nylander, 

Lundquist, Brannstrom(2009)은 이용자가 모

바일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장소가 집

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Ray(2014)는 이용자

들이 항상 모바일 기기를 지니고 있고, 사용하

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소비

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바일이 새로운 사업들

을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쇼핑, 식사, 

여행, 심지어 업무와도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처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 및 

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김재생(2013)과 Moretz and Surti(2014)는 

각각 여러 기능들이 모바일 기기에 합쳐져 결

합되는 모바일 컨버전스를 연구했는데, 모바일 

뱅킹서비스, 인터넷을 아우르는 모바일 검색서

비스와 이를 돕는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브라우

징 서비스, GPS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환

자와 의사간의 시간과 공간의 규제를 풀어주는 

모바일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을 이용한 음악 감상, 호환기기 간 무선

데이터 전송 및 모바일 광고 등과 같은 기능들

에 대해 나열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컨버

전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소비

생활과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다고 하였다. 

또한 손정우 등(2013)은 연구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SNS 활동내역과 패턴을 분석한 온라인 데

이터와 GPS를 통해 나타나는 오프라인 행동데

이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시스

템이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모바일에서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

발에 있어 확장성, 융합성과 같은 다양한 장점

과 발전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김재훈과 김

형철(2009)의 연구에서 처럼 모바일 환경에서

는 작은 화면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화

면에 표현할 수 없으며, Karen Church, Barry 

Smyth, Paul Cotter, Keith Bradley(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바일에서의 정보

검색 시 사용하는 질의어가 일반 웹 검색에서

보다 짧고 함축적이며 이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장․노년층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는 등의 단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웹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여 글자크기를 키우거나 

메뉴의 상하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하

여 제공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완화해 장점으로 변경시켜나가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분석에 대한 연구(정종기 2011; 김성진 2013), 

 6) 구글 글래스나 Vuzix, Metapr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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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에 대한 연구(장

보성, 남영준 2014), 고령층의 모바일 정보행위 

분석에 대한 연구(김희섭, 이미숙, 강보라 2014) 

등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맞춰 모바일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

자의 다양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하다. 

2.2 연령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과거에 정보이용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는 것들로 치부되어 

왔다. 그것은 아마도 정보이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도서관 등에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가 

발명된 후 정보기기와 자료의 발전을 통해 정

보자료들이 전자 자료의 형태로 변환되기 시작

하면서 개인의 정보이용행태에 많은 변화가 일

어났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보급 및 발달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라희, 이범준 2002), 개인의 정보로의 접근

이 더욱 간편해진 것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업

무, 여가, 건강, 경제 등의 생활정보들을 이용하

기 위해 웹 이라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정보자

원을 찾고 있으며(Dinet, Chevalier and Tricot 

2012), 정보기기와 자료의 형태, 그리고 사용성

과 편의성 등에 중점을 맞춰 정보이용의 방법

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1940년대 초기 이용자 연구를 시작으로 정

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 왔는데, Wilson(2000)은 정보이용행태를 

단순히 수동적인 이용을 벗어나 능동적이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이용자가 정보이용

을 할 때 요구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기

존 지식과 새롭게 얻게 된 지식 간에 비교를 통

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

보이용행태는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

하고 있다(김성은, 이지연 2013). 

또 McKenzie(2003)는 Savolainen(1995)의 

ELIS7)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일상적 

정보추구행태를 모형화 하였는데, 이것은 정보

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활 가운데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이용은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연구

나 개인의 학업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씨나 교통상황 등의 일상생활영역으

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어떠한 기기와 방법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에 있어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를 통

해 시간마다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정보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

령층은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에 따라 정보이용 

 7)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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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다르며, 선호하는 정보의 종류도 다르

다(김희섭, 김판수, 이미숙 2014; 노용환, 김정

언, 김원중 2009). 

그렇다면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에 있는 중․

장년층 세대는 어떠한가?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고령층에 

속한 대부분의 노인들보다는 나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나 환경에 유연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령층

이 그렇듯 이들 세대 역시 현재 젊은층과는 어

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은 정보

기기와 정보 이용의 수준, 그리고 이용하고 있

는 정보의 종류, 품질 등에서 확연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고령층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

술을 배움으로서 발생하는 편익의 가치가 시간

과 노력 등이 포함된 학습비용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움을 필요

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노용환 2009). 

또한 오세나와 이지연(2012)에 따르면, 이전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던 반면, 스마트 폰 환경

에서는 정보의 생산 시점에 바로 소비가 이루

어지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년층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인 이동성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이 가능하

다는 점으로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간, 행동의 

제약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중․장년층의 

모바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늘어난 수명, 자기만족, 자가 부양

(Self-care)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은퇴 후에

도 지속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특히,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기

회를 제공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WHO 2002), 대부분의 중․장년층 또한 이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

이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

한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큰 거부감

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장년층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바

일 정보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 연구 즉,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이용행

태에 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만간 고령층으로의 

유입될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을 대

상으로 삼았으며, 조사지역은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군으로 한정하

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중․장년층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

행되었으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해

서는 부연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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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자료는 향후 SPSS 통계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코딩하여 데이터화 했다.

셋째, 설문대상자인 중․장년들의 개략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 성별, 

(2) 학력, (3) 소득수준, (4) 건강상태, (5) 거

주지역, 그리고 (6) 직업 유무를 변수로 채택하

였다.

넷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는 중․장년층의 

직접적인 모바일 정보이용과 관련된 행동 및 

인식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 중인 (1)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 (2) 이용시간, (3) 

이용수준, (4) 모바일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5)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

부의 5가지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및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2 연구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향

후 고령층으로 유입될 세대를 고려하여 50세부

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8)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 지역 및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대

상의 거주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

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 전국단위 조사를 위해 각 시․군별 홈

페이지 방문과 전화 조사를 통해 각 도시, 군 

등을 선정한 뒤, 선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

기관이나 기타단체들을 대상으로 담당자의 협

조를 득한 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설문 대상 선정은 선정 기관 중

에서 오프라인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과 홈

페이지에 설문참여의사를 밝힌 인원들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설문과 문항은 동

일하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

인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사

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 및 이전 설문조사 경험

들을 바탕으로 ｢경북대학교 정보격차연구사업

단｣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

역, 건강상태, 직업 유무의 6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정보이용행

태와 관련된 지표를 대표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이용 중인 정보콘텐츠의 유형, 이용시간, 이용

수준,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의 5가지로 나누었

다. 모바일을 통해 이용 중인 정보콘텐츠는 생

활, 복지, 문화예술, 뉴스, 교육, 경제, 여가 정보

와 같이 7문항으로 세분하였고, 이용시간과 이

용수준은 각각 1문항, 모바일 유용성에 대한 인

식 8문항,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

부는 2문항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8) 중․장년은 사전적 의미로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에 속한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의 나이의 

사람으로 간주한다. 또한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자들은 45-65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64세 까지의 

연령을 중․장년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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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항 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 만 50세 ~ 64세 1

성별 남, 여 1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소득수준

(월)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

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건강상태 상, 중, 하 1

직업유무 있다, 없다 1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모바일 정보 콘텐츠 활용유형 7

모바일 이용시간 1

모바일 이용수준 1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2

모바일 유용성 및 편의성 8

<표 1> 설문지 문항구성

“모바일 사용유무” 항목에 대해 ‘사용하지 않

음’에 응답할 경우는 이후 관련 문항 은 건너뛸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모바일 사용수준”에

서는 모바일 기기 보유와는 별도로 이용자의 이

용능력 수준만을 고려하였다. 

“모바일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이 평소에 모바일 기기와 

정보가 얼마나 삶에 유용한지를 평가할 수 있

도록 일상생활, 인간관계, 자기개발 및 능력향

상, 업무처리, 필요한 정보획득의 5가지 문항

과 또 모바일 사용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편한

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방법 이해, 필요한 관

련 기술 습득, 필요한 지식습득에 있어서의 편

의성을 알아보는 3가지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

하였다. 

또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에서는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

하는데 관한 의사 및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재

이용하겠느냐는 여부를 묻는 2가지 문항을 통

해 조사하였으며, 설문지의 전체적인 항목과 

그 세부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

사 진행에 있어, 중․장년층에서 다양하게 나

타나는 학력수준과 문화경험, 문항 이해도 등

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각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설문대상자에 한해서는 면대면으로 부

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

문 제외).

설문조사는 주 연구대상인 중장년층을 대상

으로 2014년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단

위로 실시하였으며,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5일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93명 

중 결측값을 가진 응답인원 2명을 제외한 191명

을 최종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세부항목들로 코딩하여 SPSS Ver. 21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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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1명(58.1%), 여성

이 80명(41.9%)이며, 전체 응답자 중 50-54세

의 연령대에 분포한 인원이 83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

하가 9명(4.7%)으로 가장 적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94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광역시가 70명(36.6%)으

로 가장 많았으며, 군 29명(15.2%)으로 전반적

으로 고르게 응답이 되었다.

소득상태의 경우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의 응

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104명(54.5%)으로 가

장 많았다. 직업의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146명

(76.4%)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보통(중)’을 택한 응

답자가 111명(58.1%)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

이 70명(36.6%)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

으로 건강하다고 답변하였다.

4.2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 분석

중․장년층의 일반적인 모바일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모바일 유용성에서는 “일상생활에 도

움이 된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자기

개발 및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업무처리

에 도움이 된다”, “필요한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다”의 5가지 항목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응

답자는 각각 95명(49.7%), 81명(42.4%), 77명

(40.3%), 81명(42.4%), 94명(49.2%)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성에서는 사용방법 이해도와 기술

습득에서는 각각 89명(46.6%)과 90명(47.1%)

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던 반면, 정보획

득에서는 ‘그렇다’가 77명(40.3%)으로 가장 많

았다.

연령
성별 최종학력 거주 지역

남 여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

50-54세 51 32 1 4 24 54 44 7 21 11

55-59세 42 27 3 17 18 31 4 40 15 10

60-64세 18 21 5 10 15 9 1 23 7 8

연령
소득상태 건강상태 직업유무

50미만 100미만 150미만 200미만 200이상 하 중 상 유 무

50-54세 6 9 6 8 54 2 48 33 75 8

55-59세 9 10 7 2 41 5 42 22 52 17

60-64세 5 10 6 9 9 3 21 15 19 20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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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바일 유용성

일상생활 6 10 48 95 32

인간관계 5 19 66 81 20

자기개발 및 능력향상 6 18 69 77 21

업무처리 6 16 67 81 21

정보획득 6 6 54 94 31

모바일 편의성

사용방법 이해도 8 33 89 51 10

기술습득 8 40 90 43 10

정보획득 9 13 71 77 21

<표 3>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4.3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분석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에 대해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응답

자 중 142명(74.4%)이 모바일 정보나 기기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다시 구매하거나 이용할 

의사를 가진 응답자 또한 전체 응답자 중 135명

(70.7%)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

다’를 합한 수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전반적으로 모바일 

기기 및 정보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성별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은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5>

와 같이 성별과 모바일 이용시간 및 이용수준

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했다.

4.4.1 성별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중․장년층의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항목 응답 단위(명) 퍼센트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의사

전혀 아니다 10 5.2%

아니다 10 5.2%

보통이다 29 15.2%

그렇다 104 54.5%

매우 그렇다 38 19.9%

모바일 재이용 의사

전혀 아니다 9 4.7%

아니다 12 6.3%

보통이다 35 18.3%

그렇다 100 52.4%

매우 그렇다 35 18.3%

<표 4>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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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모바일

이용

시간

등분산이

가정됨
2.020 .157 -.239 189 .812 -.046 .193 -.427 .3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5 159.1 .815 -.046 .196 -.434 .342

모바일

이용

수준

등분산이

가정됨
.380 .538 .618 189 .538 .093 .151 -.204 .3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28 179.502 .531 .093 .148 -.200 .386

<표 5> 성별에 따른 모바일 사용시간에 대한 차이분석

정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02이며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157이므로 등분

산이 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

은 -.239 그리고 유의확률은 .157로 유의수준 

.05에서 중․장년층 남․여 간에 모바일 사용

시간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2 성별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분석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F값은 .380이며 Levene의 등분산 검

정에서 유의확률이 .538로 등분산이 가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은 .618 그리고 

유의확률은 .538로 유의수준 .05에서 중․장년

층 남․여 간에 모바일 이용수준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이하 모든 

표에서 적용됨)

4.5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최종학력에 따라 모바일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최종학력과 모바일 이용시간 및 이용수준에

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표 6>, <표 

7> 참조).

4.5.1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분석

<표 6>에서처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875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최종학력별 모바일 이용수준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량은 5.442, 유의확률은 

.160로 나타나 관련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가설의 기각에 의

한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어느 집단 간에도 모바일 이용수준에 대

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표 7>과 같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34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2호 2015

다중비교 [Levene 유의확률=.875, 분산분석 F=5.442, 유의확률=.160]

최종학력(I) 최종학력(J)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이상

-.262
-.216
-.533

.386

.366

.356

.928

.950

.525

중졸 이하
초등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62

.045
-.271

.386

.228

.211

.928

.998

.649

고졸 이하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대졸 이상

.216
-.045
-.317

.366

.228

.171

.950

.998

.334

대졸 이상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533

.271

.317

.356

.211

.171

.525

.649

.334

<표 6>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차이

다중비교 [Levene 유의확률=.248, 분산분석 F=1.737, 유의확률=.161]

최종학력(I) 최종학력(J)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이상

.204

.018
-.337

.494

.468

.455

.982
1.000
.908

중졸 이하
초등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04
-.187
-.541

.494

.291

.270

.982

.938

.264

고졸 이하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대졸 이상

-.018
.187
-.354

.468

.291

.219

1.000
.938
.457

대졸 이상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337

.541

.354

.455

.270

.219

.908

.264

.457

<표 7>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차이

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248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최종학력별 모바일 이용

시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량은 1.737, 유

의확률은 .161로 나타나 관련 항목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가설의 

기각에 의한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

종학력에 따른 어느 집단 간에도 모바일 이용

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6 소득상태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소득상태에 따라 모바일 정보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 대한 차

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 이용수준에서의 

F통계량은 1.410, 유의확률 .232로 유의수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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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이

용시간에서도 F통계량 .954, 유의확률 .434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4.7 거주 지역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거주 지역에 따라 모바일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에서 Levene

의 유의확률이 .153이며, F는 2.038, 유의확률 

.589로 나타났으며, 영가설 기각에 의해 사후비

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거주지역과 모

바일 이용시간 간에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에서 Levene의 유의확률이 .450이

며, F는 5.794, 유의확률 .341로 나타났으며, 영

가설 기각에 의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표 생략).

4.8 건강상태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중․장년층의 건강상태에 따라 모바일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 분산분석, 사

후비교분석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4.9 직업의 유무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중․장년층의 직업의 유무에 따라 모바일 이

용행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직업의 유무와 모

바일 이용시간 간에서는 F값이 3.878, Levene

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50으로 등분

산이 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은 -.534 그리고 유의확률은 .595로 유

의수준 .05에서 중․장년층의 직업 유무 간 모

바일 이용시간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의 유무와 모바일 이용수준 간에서

는 F값이 .860, 유의확률이 .355로 등분산이 가

정되었으며,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에서 t 

통계량은 .062, 유의확률 950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유이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4.1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모바일 정보콘

텐츠 활용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중․장년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모

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표 

8> 참조). 

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장년층의 연령을 다

시 3그룹(50-54세, 55-59세, 60-64세)으로 세

분하였을 경우 이들 그룹 간에는 이용하는 모

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에서도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장년층은 교육수

준에 따라 서로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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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수

모바일 정보

성별

(2그룹)

연령

(3그룹)

최종학력

(4그룹)

소득상태

(5그룹)

건강상태

(3그룹)

거주 지역

(4그룹)

직업유무

(2그룹)

생활
.295

(.587)

4.800

(.091*)

11.266

(.010**)

3.755

(.440)

3.853

(.146)

7.766

(.051*)

1.351

(.245)

복지
.091

(.763)

8.525

(.014**)

10.179

(.017**)

4.968

(.291)

2.068

(.356)

5.903

(.116)

3.006

(.083*)

문화예술
.605

(.437)

9.631

(.008***)

8.414

(.038**)

4.409

(.353)

3.427

(.180)

11.364

(.010**)

2.342

(.126)

뉴스
.262

(.609)

6.488

(.039**)

9.911

(.019**)

7.930

(.094*)

3.776

(.151)

5.643

(.130)

3.148

(.076*)

교육
2.065

(.151)

12.980

(.002***)

9.045

(.029**)

4.327

(.364)

2.418

(.299)

6.706

(.082*)

2.067

(.151)

경제
.542

(.462)

5.224

(.073*)

7.051

(.070*)

4.860

(.302)

1.447

(.485)

3.963

(.266)

3.208

(.073*)

여가
.718

(.397)

11.211

(.004***)

8.428

(.038**)

6.826

(.145)

3.642

(.162)

9.371

(.025**)

6.528

(.011**)

*표 안의 값은 카이제곱값(유의확률)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 교차분석

츠의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뉴스’ 정보콘텐츠

의 이용에서 유의확률이 .094로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리

나라 중․장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이 이

용하는 모바일 뉴스콘텐츠는 서로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

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생활정보’, 

‘문화예술정보’, ‘교육정보’, ‘여가정보’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정보’, ‘뉴스’, 

‘경제정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복지정보’, ‘뉴스’, 

‘경제정보’, ‘여가정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가진 중․장

년층의 관심사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정보콘

텐츠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은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건강상태에서는 어떠한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에서도 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모바일 정

보이용행태를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직업의 유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 특히,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거

주하는 50세 이상~64세 이하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통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93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191명의 데이터로 SPSS 

Ver. 21를 통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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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은 학력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

만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뉴스’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장년층은 직업유무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복지, 뉴스, 경제, 여가의 모바일 콘텐츠 활용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중․장년층은 성별, 거주지역, 그리고 

건강상태는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중․장년층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은퇴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는 연

령대이다. 한국일보(the Korea Times) 2015년 

3월 11일자 뉴스를 보면, 미국의 55세 이상의 

세대주 65%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의 

40% 이상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은퇴를 

앞둔 연령대의 노동 참여율은 64.3%이며 은퇴

를 하고 싶어도 부채와 은퇴 후 자금부족을 이

유로 지속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의 은퇴를 앞둔 세대들도 쏟아져 나오는 각종 

뉴스 기사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이와 마찬가

지인 상황이다. 한국일보의 2014년 9월 24일자 

뉴스를 통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지속적

으로 노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생활 및 

사회전반에 걸쳐있으며,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이용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바일 이용률의 증가는 전 세

대를 걸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비해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의 차이는 명

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하며, 특

히 다가올 고령층 세대들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의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수적 한계, 그리고 다양

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망라하지 못하고 몇 

가지 항목에 국한시킨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다소 부족함 있다. 하지

만 관련 선행 연구들이 주로 고령층이나 젊은 

세대들에 맞춰 이루어져왔고, 앞으로 고령층에 

편입될 중․장년층 세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이 분야 연구의 다양화

와 앞으로 연령층간의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하

고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

들을 보완하여 좀 더 많은 수의 모집단을 대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

일 정보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중․장년층의 정

보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보이용행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그 원인을 예방하며, 나아가 이들이 양질

의 맞춤형 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 스스로가 정

보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

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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